
<보도내용>

□ 한국경제는 7.19일 ｢자영업자 곡소리에 ... “배달비 50% 지원” 파격 정책｣ 
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정부가 최대 2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% 가량 

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, 지원대상은 연매출 6,000만원 이하가 유력

하게 검토된다고 보도했습니다.

<정부 입장>

□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’25년 배달료 지원방안을 

검토 중입니다.

    * 7.3(수), ‘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’ 발표

 ㅇ 다만,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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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방안 관련 
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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